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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신화학, 규산소다 제조탱크 폭발!
10월17일 오전, 사망 3명에 부상 6명주 … 탱크 내부압력 초과한 듯

10월17일 오전 11시38분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소재 공업용 규산소다 생산기업인 영신화학에서 규

산소다 제조탱크가 폭발했다.

폭발사고로 탱크 옆에서 작업중이던 백봉현(65) 씨와 박현웅(53) 씨 등 3명이 숨지고 이경식(52) 씨 등 6명

이 탱크 파편에 맞아 인근 중앙성심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. 부상자 가운데에는 사고 현장에서 100여m 

떨어진 주유소 직원도 포함됐으며, 사고 직후 실종 처리됐던 허봉희(64) 씨는 18일 오전 공장 내부에서 숨진 

채 발견됐다.

폭발 충격으로 2층 콘크리트 공장 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보조 건물과 인근 공장은 물론, 사고 공

장에서 300여ｍ 떨어진 주택가에 깨진 철근과 벽돌 파편이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지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

파손됐다.

특히, 규산소다를 녹이는 탱크 일부가 200여m 가량 날

아가 공장 바깥 도로를 뚫고 박힐 정도로 일대가 아수라

장으로 변했다.

그러나 다행히 공장 내부에 치명적인 화학약품은 없었

고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다.

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, 폭발한 탱크는 지름 3ｍ 높

이 6.5ｍ 크기의 규산소다를 추출하는 기계로 탱크에 가

해지는 압력이 초과하면서 갑자기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

고 있다.

경찰은 영신화학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

인명피해 정도를 파악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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